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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컨셉테스(Jose Conceptes), 명이식(Myung Yishik) 2인전 

[Urban Narrative]展 
 

   
<Jose Conceptes, Zebra I, 100x100 cm, Printed on paper Museum Rag Baryta 100 % cotton, 2013> 

 

<명이식, 뉴욕 2017, 120x100cm, 디지털 잉트젯프린트,2017> 

 

 [ 전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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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문    의 

 

호세 컨셉테스 Jose Conceptes, 명이식 Myung Yisik 2인전 [Urban Narrative]展  

2018년 05월 16일(수) – 05월 29일(화) 

11am - 7pm  

갤러리 나우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9, 관훈동 성지빌딩 3F 

02-725-2930 / gallery_n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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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서문] 

 

대부분 현대적인 삶이라 함은 도시의 삶을 의미한다. 이에 현대인은 건축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도시라는 거대한 구조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도시건축은 극대화된 효율성 즉 경제성과 대량성을 구축하기 위해 오늘날의 높은 건물과 수직. 수평적 

구조물을 구축해 내고 있다. 기능주의적이고 모던한 감각의 현대 건축물은 새로운 문화를 양산해 내고 또 

새로운 미학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명이식 Myung Yisik 과 호세 컨셉테스 Jose Conceptes 의 작업은 도시의 평범한 일상에서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고 실재하는 건축물의 기능이나 가치에 구애 받지 않고 그만의 자유로운 해석을 통한 

도시의 유희적 산책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황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각의 확장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는 오랫동안의 고도의 훈련된 시각과 관점이 

아니고서는 포착해 낼 수 없는 날카로움과 직관이 필요한 작업이다.  

 

거대 산업사회의 현상과 네거티브한 산업화의 결과물들 속에서 발굴해 내는 보석 같은 건축의 속살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작고 속삭이는 빛에서 강한 힘이 있는 빛에 이르기까지 도시적이고 시각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도시적인 이미지 사이에 언뜻언뜻 교묘하게 숨겨진 감정이입의 모습으로 그들은 

도시가 그대로 현대적 언의의 자연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물들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명이식 호세의 

작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즐거움, 조형성과 빛에 의해 서술되어지는 스타카토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즐거움을 준다. 즉 거대도시의 사적소유, 도시 유희인 셈이다.  

 

갤러리나우 이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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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컨셉테스 작가노트] 

 

‘도시의 추상(Urban abstractions)’에 대하여 

 

나는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에, 그리고 인간의 눈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나

는 인간의 시각에서 새로운 형태를 발견한다. 그리고 진부함에서 새로운 형태를 발견한다. 양감, 음영, 질

감, 풍경의 흔적과 인간의 창조물은 내 유희의 대상이다. 나의 카메라는 풍경의 흔적과 인간의 창조물을 

담아내는 도구이다. 나의 카메라는 사물과 그림자 사이의 대화를 포착하여 개인적 환상과 물리적 속도를 

표현하는 도구이다. 나의 사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데 뒤섞어 무한한 작품을 탄생시키며 아무런 시간

적 순서 없이 자유로운 해석에 내어 맡겨진다. 각각의 사진은 보는 이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며 개인적인 

감상의 대상이 된다. 건축과 도시의 풍경은 나의 작품의 주된 소재이다. 그러나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건축물 자체가 아닌 강렬한 각도와 그림자, 그리고 이 흑백의 구성을 지배하는 빛의 사용이다. 이 모든 

것들은 고도로 계획된 구성이며 여기에는 보는 이의 개인적 감상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우연도 배제되어 

있다. 나는 도시 건축물에 영원히 내재된 특징들, 즉 단순함, 명료한 선, 그리고 고요함을 사진에 담아내

고자 한다. 나의 스냅 샷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상과는 동떨어진 세계를 구축한다. 나는 실재하는 건

축물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고유한 해석을 담아내고자 애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일련

의 시각적 건축물들이 탄생한다. 

 

호세 컨셉테스 

[명이식 작가노트] 

 

내가 피사체로 선택한 대상들은 모두 대도시에 설치되고 놓여진 구조물들이었다. 현대의 복잡하고 비좁

은 환경에 적합한 설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구조, 육면체의 수평, 수직으로 연속된 반복, 

원형의 무한 반복은 현대사회의 삶과 닮아있는 현대 도시의 필연성이다.  

 

 

유리와 콘크리트, 금속의 재료들은 구조물들을 더욱 차갑고 냉정하게 만든다. 재료들이 만들어내는 느낌

은 세련되고 도시적이지만 사람들의 감정의 단절과 기계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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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체인 도시의 구조물들은 사실은 늘 그 곳에 공존해왔던 주변 환경들을 묻히게 한다. 떠가는 구름과 

빌딩 옆의 채 제거되지 않은 잡초들,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들과 빌딩에 비친 풍경과 얼룩들. 사진이 드

러내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그곳에 ‘존재’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들이다.  

 

 

재미있는 것은 구조물들의 반복된 패턴이 오히려 공존해왔던 주변 환경을 드러내는 배경이 된다는 점이

다. 실제로 무심히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오지 않던 오브제들이 사진으로 구조물을 찍어놓았을 때 더욱 잘 

들어온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반복된 도시의 구조물’들을 찍는다. 이들을 강조해서 찍으면 찍을수록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것들이 더욱 잘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선 원거리에서 촬영하여 구조물 전체를 화면에 담는다. 그럼으로써 전체 구조물의 형상이 명확해진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은 의도적으로 화면의 일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작업을 하다보면 주변 환경의 빛의 

양과 색 등에 의해 뜻밖의 변화와 여백이 드러나곤 한다. 

 

명이식 

 

[작품 이미지] 

 

<Jose Conceptes, Zebra II, 100x100 cm, Printed on paper Museum Rag Baryta 100 % cott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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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 Conceptes, Proyecciones, 47x47 cm, Printed on paper Museum Rag Baryta 100 % cotton, 2014> 

 

 

<Jose Conceptes, La pérgola de Vinaròs, 47x47 cm, Printed on paper Museum Rag Baryta 100 % cott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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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 Conceptes, Pasarela enzebrada, 47x47 cm, Printed on paper Museum Rag Baryta 100 % cotton, 2016> 

 

<명이식, 뉴욕 2017, 120x100cm, 디지털 잉트젯프린트,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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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식, 규암 2014, 148x182cm, 디지털잉크젯프린트, 2014> 

 

<명이식, 아산 2012, 148x182cm, 디지털잉크젯프린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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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식, 동탄 2016, 148x182cm, 디지털잉크젯프린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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